
  

 

 

 

한국학교 교장선생님들,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. 

 

안녕하십니까? 

저희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에서는 셰론 쿼크 실바의원이 추진하여 주의회에 

발의된 “캘리포니아주 한글의 날 제정 결의안 (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

109)”을 

정식으로 지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현재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의 회원 

학교들에게 지지서명을 요청드립니다. 

아울러 이번 8월 3일 학술대회에서 셰론 쿼크 실바의원과 박동우 보좌관이 

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며, 이 때 한글날 지정 결의안의 동기와 이유 및 필요성 등에 

대해 설명해주실 것입니다. 

이번 결의안은 최석호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샤론 퀴크 실바, 미겔 산티아고 주 

하원의원등이 매년 10월 9일을 ‘캘리포니아주 한글의 날’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

발의되었으며, 저희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에서도 ACR109가 주의회를 통과하여 

http://www.kosaa.org/


 

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도와줄 

예정입니다. 

함께 지지하기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학교, 단체는 웹사이트 

https://www.ipetitions.com/petition/hangul-day-petition-acr-109 로 보내주시길 

바랍니다. 

  

마지막으로, 곧 다가오는 8월 2일~3일 제 20차 한국어교사 학술대회에도 많은 

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

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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